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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bai유, 하반기 평균 68-71달러
KIEP, 연평균 64-67달러 … 이란 핵문제에 나이지리아 생산이 변수

이란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및 공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가 두바이(Dubai)유 기준으

로 2006년 하반기 평균 68-71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.

박복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은 <이란 핵문제와 국제유가 전망> 보고서에서 

“현재 국제석유시장 최대 불안 요인은 이란 핵문제인데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는 △경제보상 대가로 이란 

핵개발 중지 △이란 핵개발 강행, 미국 경제제재 실행 △이란 핵개발 강행, 미국 핵시설 공격 등 3가지로 압축

된다”며 “특히, 대 이란 경제제재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분석했다.

경제제재의 경우 미국은 유엔 차원의 조치를 추진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영국, 독일, 

프랑스 등 EU(유럽연합) 3국 정도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이 때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2006년 하반기 평균 68-71달러대에서 움직여 연평균 64-67달러 수준이 될 

것이라는 전망이다.

박복용 부연구위원은 “만약 미국이 이란에 대해 연내 군사적 공격을 강행한다면 국제유가는 2006년 하반기 

평균 70-74달러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은 것”으로 내다봤다.

다만 국제적 정당성 확보 및 이라크 조기철군의 어려움으로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.

아울러 “이란 핵문제 이외에도 △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 차질 △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 △시세차액을 노리

는 펀드자금의 원유시장 유입 등이 유가 상승추세를 부추기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(서울=연합뉴스 박대한 기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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